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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제2도시인 알마티(Almaty)에 갈 때마

다꼭 찾는식당이있다.바로중앙아시아의대표적

인 국수 요리인 라그만 식당이다. 라그만은 동서로

중국 서부에서 코카서스까지, 남북으로는 아프가

니스탄 북부에서 러시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

양한 민족들이 즐기는 요리이다. 그만큼 그 요리법

도 다양하다.기본적으로 토마토,소고기나양고기,

달걀, 피망, 양파를 볶은 소스나 국물을 면과 함께

먹는다. 어떤 곳은 라면처럼 움푹한 그릇에 국물을

잔뜩부어주는곳도있고,어떤곳은간짜장처럼 소

스를따로줘비벼먹게하는곳도있다.

필자가 좋아하는 알마티의 라그만 식당은 수타로

쫄깃한 면을 뽑아낸다. 그 식당에 들어서면 탁, 탁

하고 면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수타로 면을 직접

라그만과 카자흐스탄의 생활 물가 조대현

면을뽑는것을보아서그런지유독그식당의라그

만 면은 두툼하고 쫄깃하다. 한국의 우즈벡 식당에

서도 라그만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집

을 잊지 않고 찾는 이유는 이 집의 별미 찐찐초우

멘(丁丁炒麵) 때문이다. 찐찐초우멘은 수타로 뽑아

낸 쫄깃한 면을 잘게 썰어(丁丁) 볶아낸(炒麵) 것이

다. 포크로 파스타처럼 먹는 다른 라그만과 달리 찐

찐초우멘은 숟가락으로 퍼 먹는다. 잘게 썬 면을 씹

으면 꼭 단단하고 탱탱한 찰옥수수 알을 씹는 느낌

이 난다. 토마토, 피망, 고기로 낸 소스는 진하고 살

짝매콤하다.

라그만은 주머니가 가벼웠던 교환학생 시절부터

배부르게 중앙아시아의 풍미를 느끼게 해주었던

요리였다. 교환학생으로 알마티에 있던 2012년

라그만 찐찐초우멘



2022

당시 현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갔던 번듯한 라그

만 전문점의 라그만 가격은 400~500텡게 사이였

다. 학교 기숙사의 간이매점에서 팔았던 라그만이

200텡게 정도였으니, 꽤 고급 식당이었던 셈이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도 종종 우즈벡 식당에 찾아가

라그만을 먹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카자흐스탄 현

지 친구들이 소개해준 라그만 전문점의 찐찐초우

멘맛이떠올랐다.

시간이 흘러 2019년 직장인이 되어서야 7년 만에

다시 알마티를 방문할 수 있었다. 알마티행 비행기

에올랐을때마음껏 추억의라그만을먹을수있다

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라그만

전문점에방문하였을 때놀라지않을수없었다.라

그만 가격이 700~800텡게로 두 배나 올랐기 때문

이다.

라그만 가격이 두 배나 오른 이유는 텡게의 가치가

지난 7년간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1

텡게의 가치는 한화로 약 8원 정도 수준이었으나,

2014년 2월 5~6원, 2015년 8월 이후에는 4원에

서 3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2014년부터 저유가

가 이어지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교역

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자 외

화를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

러차례텡게의 평가절하를단행하였다.텡게의가

치가낮아지자자연히현지물가는올랐다.텡게가

치가 가장 크게 하락한 2016년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약 15%까지 치솟았으며, 이후에도

연간인플레이션은 5~7%대를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텡게의 가치

가 하락하니 원-달러-텡게로 환전을 하는 한국인

의 입장에서 2019년의 카자흐스탄의 물가는 2012

년보다 저렴하게 느껴졌다. 앞서 소개한 찐찐초우

멘의 2012년과 2019년 가격을 한화로 계산해보면

그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다. 2012년 찐찐초우멘

의가격은 500텡게였다.이를당시텡게-원환율인

1텡게당 약 8원으로 계산해보면, 찐찐초우멘의 원

화 가격은 4,000원이다. 필자가 다시 카자흐스탄

을 찾은 2019년 찐찐초우멘의 가격은 800텡게로

올라 있었고, 이를 2019년 텡게-원 환율인 1텡게

당 약 3원으로 계산해보면 2,400원이 된다.텡게로

는 300텡게가 올랐지만, 원화로는 1,600원이나 저

렴해진것이다.

한편 달러로 텡게를 환전하는 여행자가 아닌 텡게

로 벌어 텡게로 생활하는 카자흐스탄 현지인의 입

장에서 텡게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이 상승하면 좋았겠지만, 임금은 물가가 상승

한만큼충분히 인상되지 않았던것으로보인다.통

계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2012

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2019년 최저임

금은 2018년 최저임금인 2만 8,284텡게에서 4만

2,500텡게로 올랐다. 150%나 인상된 것이다.

2012년 이후 연간 최저임금 상승 폭을 보면 2018

년에서 2019년 임금 상승은 이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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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한번에대폭 인상한것을보면,그동안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을방증하는것만같다.실제로알마티인근에 사

는 현지 친구는 비싸진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말했

다. 그는 카자흐스탄이 수입하는 고가의 전자제품,

자동차 가격은 예전보다 3, 4배 비싸진 것들도 있

다고했다.

코로나19대유행으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사람들은

다시한번높은 수준의물가상승을경험하였다.카

자흐스탄 국립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카자흐스탄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지

난 5년간 최대치인 8.9%를 기록하였으며, 식품 가

격은 2021년연초대비 11.3%비싸진것으로알려졌

다. 데이터 분석 기업인 에너지프롬(Energyprom)은

10월 카자흐스탄의 당근 가격이 연초 대비 48.5%

상승하였으며, 양파와 식용유 가격도 각각 30.2%,

29.5% 올랐다고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은 가뭄, 연료 가격 상승, 텡게 가치 하락으로 물가

가크게올랐다고설명하였다.

2022년 1월 초부터 카자흐스탄 정부가 LPG 상한

제를 폐지하자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카자흐스탄의 친구들

이 그동안 겪었던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

가 떠올랐다.그리고 수년간쌓여왔던물가,임금을

비롯한 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LPG 가격 상

한제 폐지를 계기로 반정부 집회로 터져 나온 것처

럼보였다.높아진물가를임금이따라잡지못한 상

황에서자동차 연료인 LPG가격이두 배 이상뛴다

는 것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집단안

보조약기구(CSTO) 회원국 군대가 평화유지군의

형식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되면서 반정부 집회는

진압되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불평

등을줄이기위한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이 구체화되기 전

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카자흐스탄

은또 다른사회경제적위기를맞게되었다.강력한

대러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경기 침체는 러시아와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도큰 영향을끼치게될것이다.대러제재가발표되

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화와 금 유출을 금지하고,

국민들에게 금 투자를 장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가 텡게로 벌어 텡게로 생활하는 국

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2년 3월 말,알마티의친구와통화로라그만가

격을 확인해보니 라그만 한 그릇의 가격은

900~1000텡게로 올라 있었다. 환산해 보니, 한국

돈으로약 2,500원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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